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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3:15~17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
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
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함
께 모여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추석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1.� 그리스도의�평강이�우리의�마음을�주장하게�하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추석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움과 기쁨을 나
누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늘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저런 모임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화나 불만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
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
루게 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우리 가정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
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 감사하는�마음으로�하나님을�찬양하라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농부
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땅과 하늘의 조건을 다 통제할 수 없듯, 우
리의 삶도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
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의 찬양을 올릴 때, 그 찬양을 통해 하
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
합니다.

3.� 모든�일을�예수의�이름으로�하고�하나님께�감사하라
  17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
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
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
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과 가족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은 특히 가족 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나누는 음식, 대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
로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그분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가족 간에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